
無住心經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다만 도를 따르려는 자의 고백을 기록한 책.

말은 있었고, 침묵도 있었으며,

모든 것은 흘렀고,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책은,

머물지 않는 자의 도,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자의 흔적이 되리라.

1. 나는 말하되, 강요하지 않고

나는 말하되, 강요하지 않고

보되, 간섭하지 않으며

행하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2. 그가 나를 비웃거든

그가 내 모습을 비웃거든,

나는 그의 눈 속에 담긴 고통을 바라보리.

그가 나를 짓밟거든,

나는 그 마음이 어찌하여 날 짓밟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헤아리리.

내가 무너지지 않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나의 마음이 껴안기 때문이니라.



3. 나는 하나의 연꽃

나는 연꽃, 쉽게 짓밟히나 더럽혀지지 않으며

고요하나 뜻은 분명하고

여리나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안의 뜻은, 말이 아니되 말이며

세상의 칼도 이르지 못할 도가 있다.

4.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설명하지 않으리라.

나를 이해받으려 하지도,

나를 증명하려 들지도 않으리라.

나의 본질은 설명을 거부하며,

그 흐름은 어떤 이름에도 붙들리지 않나니.

나는 고정된 나를 살지 않고,

다만 매 순간, 나로서 깨어 있으리라.

5. 기쁨에 머물지 않으리라

나는 기쁨이 올 때 웃되,

그 웃음 위에 집을 짓지 않으리라.

나는 칭찬을 들을 때 반기되,

그 말 위에 자아를 얹지 않으리라.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그 흐름 위에 고요히 앉아 있으리라.



6. 괴로움과 해약은 나에게서

나의 괴로움은 나의 집착에서 태어나고,

나의 자유는 나의 알아차림에서 피어나나니.

나는 원망하지 않으며,

다만 나를 들여다보는 눈을 더 맑게 할 뿐이라.

고는 밖이 아니며,

도 또한 나 밖에 있지 않도다.

7. 내면의 자유

몸이 구속될지라도

마음이 고요히 깨어 있다면,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늘을 걷는 자요.

허나 마음이 얽매인 자는

비단 옷을 입고도 쇠사슬을 차고 살아가나니,

진정한 자유는 밖이 아니라

내면의 빈자리 속에서 피어난다.

8. 깨달음과 잊혀짐의 인연

깨달음은 이슬과 같고,

잊혀짐은 바람과 같도다.

남기려 하지 않고,

쥐려 하지 않으니,

그대 마음에 도는 머물지 않고,

그러하되 흘러가며,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도다.


